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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 및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강원·수도〮권, 경상도권 이야기할머니 51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이야기할머

니와 유아간의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전병성(2002)의 정서공감척도를 사용하였고, 언어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화, 

이영애(2011)의 언어교수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2017년 3월 6일부터 7월 

27일에 걸쳐 본 연구자에 의해 실시되었다. 자료분석은 두 변인의 사전-사후점수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적용 후의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인지적 공감능력 

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적용 후의 이야기할머니의 

개인효능감과 결과기대효능감 등의 언어교수효능감 점수가 사전점수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이

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들의 인지적 공감능력과 언어교수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

다. 

주제어 : 이야기할머니, 활동 프로그램, 공감능력, 언어교수효능감,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ects of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on 

the empathic ability and language teaching efficacy of a story grandmother. The subjects were 51 beautiful 

story grandmothers in Gangwon, Gyeongsangdo and Seoul. The research tools used the emotional empathy 

scale of Jeon(2003), and language teaching efficacy scale of Kim and Lee(2011). As for the research procedure, 

from March 06 to July 27, 2017, an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was conducted. For data 

analysis, a t-test of the corresponding sample was conducted to fi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 and 

post-scores of the two variabl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cognitive empathy ability between the story 

grandmother and the young children after applying the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dictionary. Second, the language teaching efficacy between the story grandmother and the 

young children after applying the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dictionary. Therefore, the 'activity program for effective storytelling' suggests that there i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cognitive empathic ability and language teaching efficacy of the story grandm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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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1세기 다원화 사회에서는 노령화, 핵가족화 등으로 

가족의 구조형태가 변화되고 있다. 확대 가족 시절의 

조부모들은 부모 대신 손자와 손녀의 기본적인 양육 및 

예절교육과 인성지도에 직접 참여하였으나 핵가족화로 

세대 간의 교류가 점차 약해지고 단절되고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조기교육의 일반화 추세에 의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취원 시기가 빨라져 유아와 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유아기는 인지, 정서, 사회 등 전인발달이 활발히 일어

나는 시기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경험에 직ㆍ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1].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양육자를 포함한 조부모와 가족은 유아의 적절한 행동을 

교육하고 문화적 가치를 습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특히, 노인과의 활동은 유아로 하여금 노인세대

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둘 간의 

잦은 만남 및 소통의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2-5]. 

최근 유아와 조부모를 연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

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각 

정부 부처의 정책적인 지원으로 유아와 조부모의 세대 

간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2008년도에 세대 

간 지혜나눔사업 자료를 개발해 유치원을 대상으로 ‘세

대 간 지혜나눔사업’과 ‘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사업’

을 시행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세대통합 교육

형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한국국학진

흥원과 연계하여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실시

하고 있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옛날 가정에서 조부모

가 손주를 무릎에 앉혀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릎교

육을 현대에 맞게 구성한 것으로 한국정서가 담긴 전통

이야기를 통하여 옛 선현들의 지혜를 알리고 이야기 속

에 녹아 있는 교훈을 되새기며 훌륭한 인성을 기르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활동이다[6]. 삶의 지혜가 풍부한 

여성 어르신들을 ‘이야기할머니'로 선발ㆍ양성하여 우

리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유아교육기관 유아들

에게 직접 들려줌으로써 미래세대의 인성함양과 전통

문화의 세대 간 전승을 돕는다.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2009년도에 대구ㆍ경북권 할머니 30명이 2010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해서 강원·수도권, 전라·충청권 전역에 

확대되어 2017년도에는 2480여명으로 전국지역의 

7268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매년 아동문학가, 이야기할머

니, 이야기할머니 지도강사, 유아교육기관 원장으로 구

성된 자문위원들이 유아의 발달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주제의 선현미담, 우리 옛이야기, 전래이야기를 중심으

로 적절한 이야기를 선정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서 1년간 26∼30편에 해당하는 이야기

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유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초

창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이

야기할머니들이 단순히 이야기를 외워 유아교육기관의 

유아에게 들려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아교육 전문

가와 달리 그들은 유아와의 공감 뿐만 아니라 소통에 

있어서 원활한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후 

이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

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도입․적용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이 적용되면서 

이야기할머니들은 유아와 공감하며 원활한 상호작용 

및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수법을 배우게 되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

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간의 공

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본 프로그램의 교수법이 

과연 이야기할머니들의 언어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

는지 등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국내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할머니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

로그램’을 적용하여 이야기할머니들과 유아 간의 공감

능력이 향상되는지,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은 

계발되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공감이란 타인의 내적 경험의 주관적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고 이해하며 의사소통하

는 것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것에 대해 적절한 감정을 

타인과 나누는 것을 말한다[7,8]. 즉, 공감능력은 타인

의 입장에서 그들의 사고와 느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인지적 관점과 그때의 정서를 마치 자

기 것으로 느끼는 것을 중요시하는 정서적 관점 모두를 

고려한 통합적인 개념으로[8,9], 타인의 감정에 대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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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대리적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적 

능력의 개입이 요청되므로 대리적 정서는 정서 감염보

다 인지적으로 발전된 수준의 공감을 지칭한다[10]. 

유아들과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야기할

머니들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방적인 사고

로 유연하게 유아와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특히, 이야

기할머니들이 언어적인 요소와 어조, 눈빛, 표정, 몸짓 

등의 비언어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이야기의 내용을 충

실하게 전달해 이야기 속에 녹아 있는 심미적인 교훈을 

일깨워주고, 유아들도 자기 동일시를 통해 이야기를 들

려주는 이야기할머니와 공감하게 된다. 유아들의 적극

적인 공감은 이야기할머니들에게 잘 할 수 있다는 자신

감 및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이야기할머니들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받아 유아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이야기나누기 활동 시 유아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상호작용 교수법을 습득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이야

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유아와 상호작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교수

효능감을 들 수 있다. 교수효능감이란 유아들과의 학습

활동에서 교사로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

신에 대한 믿음으로 유아의 능력증진에 대해 질적인 환

경과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11]. 교수

효능감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12-14], 교사가 학습자의 성취 결과에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15], 특히 

본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들의 언어교수효능감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이야기할머니의 이야기 전달능력과 언어교수효능감

이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6]

에 따르면, 유아와 상호작용에 있어서 언어교수효능감

과 이야기 전달능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를 들려주는 능력은 언어교수효능감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이야기 전달능력에 관한 연구로 유아와

의 풍부한 상호작용의 필요성에 따른 좀 더 폭넓은 연

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16]. 따라서 ‘효과적인 이

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의 언

어교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수업의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유아들을 집중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17]. 또한, 이야기할머니의 이

야기 전달능력과 언어교수효능감이 유아와의 상호작용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이야기할머

니의 활동에서 풍부한 상호작용을 위해 이야기 전달능

력과 언어교수효능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16]. 언어

교수효능감이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이야기할머니 활동

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다. 

이야기할머니 대상의 활동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

보면, 한국국학진흥원의 이야기할머니를 대상으로 세대

통합을 위한 이야기 문화 연구[18]를 포함하여,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실버세대가 참여한 스토리

텔링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와 영향을 분석한 연구[19] 

등이 있다. 또한, 세대 간 통합교육인 이야기할머니 활

동 및 놀이 활동이 유아의 인성과 노인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을 증명한 연구[20, 21]. 그 외 이

야기할머니 활동이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유

아의 서번트 리더십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22] 등이 있다. 또한, 효, 보은, 선행, 지혜, 

나라 사랑, 우애, 신의, 검소, 감사 등을 토대로 옛이야

기를 활용하는 것은 유아들과의 세대통합 활동에 있어 

매우 효과적임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 

최근 이야기할머니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노인과 아

동의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옛이야기 들려주

기를 가장 우선으로 뽑고 있으며, 옛이야기꾼으로서의 

노인자원봉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23,4]. 또한, 

옛이야기 들려주기는 노인세대가 가진 삶의 노하우를 

후속세대에게 해주는 좋은 매체가 된다고 하여 옛이야

기가 갖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24]. 

특히,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의 옛이야기 들려주기 

활동의 실제와 의미를 탐색 한 연구에서는 옛이야기 들

려주기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유

아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이 긍정적인 

방향의 옛이야기 전달과 공유 방식에 대한 기초를 제공

한다고 하였다[25].

이처럼 이야기할머니에 대한 연구는 유아의 인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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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스토리텔링 교육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 이야기 전달능력에 

대한 언어교수효능감, 노인에 대한 인식과 서번트 리더

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옛이야기꾼으로서의 노인자

원봉사자의 역할 및 세대통합에 관한 연구 등 이야기할

머니 활동과 관련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아닌 순수한 할머니로서 유아들과

의 구체적 상호작용방법과 유아와의 공감을 위한 연구

는 미비하다.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은 이야기할머니들

의 이야기 전달능력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공감부분과 전체 활동에 따른 

언어교수효능감이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선행

연구였다[16]. 신규 이야기할머니들의 공감능력과 언어

교수효능감을 이끌어 내는데 따른 효과적인 이야기 전

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변화를 

살피는 첫 연구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

는 ‘이야기할머니 사업’ 즉, 유아교육전문가가 아닌 할

머니들이 유아와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돕고자 만들어

진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

야기할머니와 유아간의 공감능력 및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

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

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인 8기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지

원할 당시 기준으로 만 56세(당해 1월 1일 이후 출생

자)부터 만 70세(당해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사이의 

여성 어르신,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재외국민, 정확한 

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분, 자원봉사자로서의 의지와 사

명감이 높은 분, 이야기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

은 분, 건강이 양호한 분으로 이전의 교육현장에서의 

교육의 유무와 상관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 활동을 

충실하게 하실 할머니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이야기

할머니로서의 자애로운 품성과 어른으로서의 경륜을 

갖추고 미래세대의 인성함양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우선 선발된다. 8기 이야기할머니들의 양성교육 

과정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2박 3일 합숙교육을 통해 

이야기할머니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과 자원봉사자

로서의 마음가짐 교육의 신규교육이 있다. 신규 8기 이

야기할머니들을 위한 월례교육을 각 강원·수도권, 전라·

충청권, 경상권 등 권역별 교육장에서 6개월 동안 월 1

회 1일 시행되었다. 이야기할머니에 선발된 할머니들은 

선발된 당해 연도에 이야기 외우기와 이야기를 하는 방

법을 배운다. 6회기 신규양성교육 이후 출석률과 이야

기 구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현장 활동 자격 부

여가 결정된다. 다양한 이야기에 따른 활용방법은 이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진행된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

니들의 상반기 현장 활동 사전교육은 2017년 3월 6일

부터 3월 11일까지 각 권역별로 1일 4시간 동안 13편

의 이야기를 교육을 받았다. 이야기할머니들이 4월부터 

유아교육현장에서 13주간의 이야기 활동을 마친 후, 하

반기 현장 활동 사전교육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상반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

행되었다.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이

야기할머니들과 같이 읽기도 하고 모의 수업을 통해 현

장에서의 돌발 상황들을 연출해서 유아의 눈높이에 맞

는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였다. 즉, 이야기의 세부적인 

활동설계를 위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인 교육계획안은 이야기할머니 수료 후 현장 

활동에 파견되기 전 사전교육에서 이루어졌다.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의 유아교육 기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

는 활동을 처음으로 하실 8기 이야기할머니 228명 중 

무작위로 51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면접을 통해 선발된 신규 이

야기할머니들에게 한 달에 1번, 6개월 동안 월례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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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월례교육에서는 이야기 외우기와 이야기 기

법을 다루는데, 이야기 기법만을 배운 이야기할머니들

은 유아교육 기관에서 20분의 이야기 활동시간 동안에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연할 수 있다. 더구나, 6~7분

의 이야기를 전달한 후 나머지 13~14분간의 사후활동

을 원활하게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이야기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옛이야기와 선현 미담은 

이야기에 따라 유아들이 다소 지루해하기도 하는데, 이

야기 전달능력도 중요할 수 있지만 유아들의 흥미와 집

중력을 높기 위해 20분 동안 활동을 원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

고자 유아교육 기관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당해 연도에 

각 이야기 차시에 따른 사전교육으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인 교육계획안에 대한 교수

법을 습득하게 하였다. 즉, 각 이야기 차시에 따른 교육

계획안을 구성하고 유아와의 상호작용방법과 세부적인 

발문법을 교육하였으며, 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

누어 실시하였다.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인 교재를 바탕으로 상반기는 각 권역별로 해

당 지역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는 1박 2일 동안 한

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하였다.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이, 절기 및 기념일을 참고하여 한국국학

진흥원의 이야기로 통하다 1, 2, 3, 4와 전래동화 등에 

나오는 느티나무 총각, 정신없는 도깨비, 우리나라 최초

의 화약 발명가 최무선 등 상반기 13편의 이야기를 선

정했다[26-29]. 특히, 선현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선현

미담은 일반 공모를 통해 제보된 선현들의 귀감이 되는 

일화와 미담을 유아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기획된 유

아 인성교육용 이야기 교재이다. 선현들의 미담을 통해 

모범적인 삶의 행적을 자연스레 본받아 바람직한 인성

과 덕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인 교

육계획안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도입, 전개, 마무리로 진

행이 된다. 도입 부분은 이야기할머니가 유아들과 인사

를 나누고, 지난주에 들었던 이야기를 회상한 후에 오

늘 들려줄 이야기의 주제에 맞게 유아의 흥미를 이끌어 

내는 소재의 상호작용과 손율동으로 시작한다. 전개 부

분에서는 이야기할머니가 구연으로 실감나게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2장의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할머니의 질

문에 유아의 생각을 말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질문은 

그림과 이야기 내용을 고려하여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 중심형 질문과 사고의 확장을 위한 사고력 질문

으로 발문한다. 발문은 유아들과 쉽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이끌며 이야기할머니와 유아가 서로 공감하며 

소통을 하도록 돕는다. 마무리 부분에서는 유아들에게 

들려준 이야기의 핵심과 주제 전달을 간결하게 하면서 

마침 손율동으로 상호작용을 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파견된 이야기할머니는 각 반

에서 대략 20분정도 한 편의 이야기로 활동을 진행하

였으며, 상반기에 총 13편의 이야기에 따른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이야기할머니의 ‘효과적인 이야

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Beautiful story Grandma's story program

term
remarks source

month date

1

4

3~7 Young zelkova traditional stories

2 10~14 Distracted goblin traditional stories

3 17~21

The first inventor of 

gunpowder in Korea, Moosun 

Choi

Go through the 

story 4

4 24~28

Lee Soon Shin, 

who defeated the force 

with water and reef

Go through the 

story 4

5

5

1~5 Bear catch story traditional stories

6 8~12
The rescue of 

my mother
Doran Doran

7 15~19 Kim Sung-il's courage
Go through the 

story 2

8 22~26 Red Debt, Blue Debt traditional stories

9 29~2
Park, Jun Won, 

How to see flowers

Go through the 

story 1

10

6

5~9

The longevity of red 

clothes descending 

from the sky

Go through the 

story 2

11 12~16
Rejuvenating spring 

water
traditional stories

12 19~23 Lunar and seo traditional stories

13 26~30
Like a jar, filled with 

a drop of water

Go through the 

story 1

이야기할머니의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예시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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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amples of 'Story of the Goblin' story

Introduction

Greetings ⦁Belly hands! Greetings!

Last story 

Rewind

⦁Everyone! Do you remember the story of the "Young 

zelkova" that my grandmother told me?

⦁Zelkova grasped grandfather’s gratitude and returned him 

back. Story grandmother also tried to have gratitude to 

those who appreciate it. Did you say thank you to the 

thankful people? good job.

Share 

your story

⦁The story that grandmother will tell you today is the 

story of the "distracted goblin!"

⦁Have you ever seen a goblin in a book or cartoon 

movie? What would you do if a goblin appears to you?

⦁Let’s cast a spell like a goblin, shall we? Come out of 

gold Come on!/ come out Come on! Wow! I order it well 

and I cry out well. The more powerful sound, the 'story 

comes out!' Shout? The story goes out!

⦁Departing into the story of 'distracted-goblin'!

⦁One, two, three, four!/ Start the story/ We all listen to 

it./ Is your ears ready to shine?/ one two three four!/ I 

will leave./ Bread!

deployment

Tell a 

story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armer who had no 

money, no land, no poverty. Because there is no money, I 

can not live the earth, and because I have no land, I can 

not grow my own farm. So this house, the house, the 

house, I helped the hard work, I barely lived. (skip)

Tell me 

what I 

think.

-lllustrations (※ voila out the picture!)-

⦁The poor farmer lent money to the goblin. 

The goblin came to pay the money the next 

day.

⦁Why did the farmer lend money to the goblin because 

he was poor too?

⦁What if you borrow something from your friends?

⦁How did you feel when you realized that the goblin paid 

off the farmer's money?

⦁What do you want to give to a friend you kindly asked 

me to do?

Wrap-up

Wrap-

up

⦁Forgetful goblin came everyday to farmer to pay his loan. 

Goblin was mad because he find out that he paid the loan 

that he already paid. The poo goblin throwed farmer’s farm 

made the crops grow well. April 21st, next week is the 

day of science. So I’ll prepare the story of Moosun Choi, 

the first inventor of gunpowder in Korea.

⦁I have heard interesting stories and sing together. start!

⦁One, two, three, four! I heard it well./ We all warmed 

up./ The ears are really good./ one two three four!/ See 

you again./ Bread!

Finishing
⦁Navel hand! Greetings!

⦁Everyone! Next time I'll meet you again. Hi!

2.3. 검사도구 

2.3.1 유아와의 공감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할머니와 유아간의 공감능력은 

Mehrabin과 Epstein의 정서공감척도, Davis가 제작

한 IRI검사, Brayant가 제작한 정서공감척도를 박성희

가 번안한 것을 참고하여 전병성이 재구성한 검사 도구

를 사용하였다[30-34]. 이 척도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

적 공감 두 하위 요소를 포함하며 총 30문항이다. 인지

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 또는 관점을 취해 보려는 

경향을 알아보는 관점 취하기, 허구적인 상황 속에서 

느낌을 상상해보는 경향을 알아보는 상상하기로 이루

어져 있으며, 정서적 공감은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공감적 정서가 각성되는 경향을 알아보는 타인 지향적 

공감과 타자 지향적인 동정을 느끼고 불행한 타인에 대

한 관심을 갖는 경향을 알아보는 개인적 고통정서로 이

루어져 있다. 검사도구는 5단계 Likert 척도로 각 문항

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

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야기할머니의 공

감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와의 공감능력 평정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reliability test of empathy ability scale 

(inverted question is marked with *)

factor question
question

number
cronbach's a

cognitive 

empath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 .64

emotional 

empathy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5 .77

total - 30 .84

*p < .05, **p < .01, ***p < .001  

2.3.2 언어교수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할머니가 유아와의 언어교수효

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Enochs, 

Smith와 Huiker가 개발한 MTEBI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수정·보완

한 김정화, 이영애의 척도를 유아교육학 전문가 1인과 

논의를 거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이야기할머니에게 적

합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35,36]. 이 척도는 개인

효능감과 결과기대감 두 하위 요소를 포함하여 총 18

문항이다. 개인효능감은 이야기할머니 자신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묻

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과기대감은 교육이 유아에

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육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

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 도구는 5점 Likert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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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문항의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

렇다’가 5점으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이야기할

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와의 언어교수효능감 평정척도의 하위요인별 문

항구성 및 신뢰도 계수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reliability test of language teaching efficacy 

scale

factor question
question

number
cronbach's a

personal efficacy 1-9 9 .87

results expected 

efficacy
10-18 9 .75

total   1-18 18 .86

2.4 연구절차

2.4.1 사전검사 

신규교육자인 8기 이야기할머니를 대상으로 2017

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의 각 

지역에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 활동 프로그램’ 교육을 

받기 전에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이야기

할머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 2명이 교육기간 

동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대상자들

의 동의를 얻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답변한 설문

지는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였으며, 최종 51부가 사용되

었다. 

2.4.2 본 연구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연구대상인 8기 이

야기할머니들이 2017년 4월에서 6월까지 주 1회 총 

13회의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 활동 프로그램’인 교육

계획안을 바탕으로 이야기할머니가 담당하고 있는 유

아교육기관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2.4.3 사후검사

상반기 이야기 활동을 끝낸 후  2017년 7월 15일부

터 27일까지 13일에 걸쳐 하반기 심화과정 연수중인 8

기 이야기할머니를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답변한 설문지는 현장에서 바로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51명부가 사용되었다. 

2.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검사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a 계수를 산출하였고, 효과검증을 위해 두 

변인에 대해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는 대응표본 t-검

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

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

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ifference between pre-score and post-score 

on empathy ability with young children  (N=51) 

variable
pre-score post-score

t
M SD M SD

cognitive 

empathy
43.18 3.92 48.12 4.52 -5.98***

emotional 

empathy
46.98 3.17 47.90 4.01 -1.35

total 90.16 4.86 96.02 7.01 -4.81***

***p < .001  

Table 5와 같이, 이야기할머니들에게 ‘효과적인 이야

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가 전체 유아

와의 공감능력 총점이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다소 높게 나

타났다(t=-4.81, p<.001). 구체적으로, 인지적 공감능력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후의 

점수가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t=-5.98, p<.001), 정서적 공감능력은 ‘효과적인 이

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후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35, p >.05).

3.2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

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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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erence between pre-score and post-score 

on language teaching efficacy     (N=51) 

variable
pre-score post-score

t
M SD M SD

personal 

efficacy
32.92 4.80 35.96 3.93 -3.83***

results 

expected 

efficacy

34.39 2.68 36.53 3.98 -3.17**

total 67.32 6.57 72.49 6.87 -4.14***

**p < .01, ***p < .001  

Table 6과 같이,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후 전체 언어교수효능감 총점이 ‘효과

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t=-4.14, 

p<.001). 구체적으로, 개인효능감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후 점수가 ‘효과적

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보다 유의한 차이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t=-3.83, 

p<.001), 결과기대효능감 역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

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후 점수가 ‘효과적인 이

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t=-3.17, p<.01).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

그램’이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공감능력 및 이야기할머니의 언어교수효능감

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효과적인 이야

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이야기할머니의 전체 유아와의 공감능력 및 유아와의 

공감능력 각 하위영역을 비교한 결과,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정서적 공

감능력 점수는 프로그램 실시 전 점수 간에 유의한 차

이가 없는 반면, 프로그램 실시 후의 전체 공감능력 점

수와 인지적 공감능력 점수는 실시 전 점수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인 ‘효과적인 이야

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효과적임을 의미하며,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중심으로 실버세대가 참여한 스

토리텔링 교육의 효과와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19]. 또한, 교사의 

공감능력이 유아의 놀이 및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9]. 

특히, 이야기할머니는 대부분 손자, 손녀를 양육을 

해본 유경험자가 많았고, 선발면접 시에 유아와의 사회

적 상호작용에 대한 질문에 적극적인 표현을 하신 분들

이 대부분 선발되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

는 정서적 공감능력이 있어 실시 전 점수보다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할머니들은 선발 이

후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와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13주간의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

로그램’으로 각 차시마다 도입, 전개, 마무리의 세부적

인 계획을 설계했다. 옛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 

준 후, 유아들을 집중시키는 방법과 상호작용하는 발문

법 등 유아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간접경험 및 

모델링을 교육을 받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직접 이야

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통해 이야기할머니들이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더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효과적인 이야

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이야기할머니의 전체 언어교수효능감 및 언어교수효능

감 각 하위영역을 비교한 결과,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

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의 전체 언어교수

효능감과 개인효능감 및 결과기대효능감은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나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한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12-14]. 또, 교사가 학습자의 성취 결과에 영향을 가

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는 견해와 같은 맥락

이다[15].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동화에 대한 이해도

를 높이고 간접 경험의 기회도 마련해주는 일련의 과정

을 수행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22]. 이는 이야기

할머니들은 스스로가 유아교육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교수신념이 높아진다는 연구와도 일치한다[16].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의 효

과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줌에 

있어서 유아와의 공감능력과 언어교수효능감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들의 언어교수효능감에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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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실

시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들의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실제 수업에 적

용되는 교수법을 위주로 구체화하여 제공되었으며 이

러한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은 

이야기할머니들의 성공적인 활동 및 언어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대상이 아닌 특수성이 있는 이야기할

머니의 여러 가지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진행한 교육프

로그램의 진행 절차를 따라야 해서 본 프로그램을 적용

한 실험집단에 대한 처치는 가능하였으나 처치를 통제

하는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이야기할머니인 비교집단

에 대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전-후의 종속변인의 변화를 통

해 순수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심미적인 감성을 키워

주는 무릎교육을 지향하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유아와의 

인지적 공감능력 및 언어교수효능감을 높이는 결과를 

도출한 점은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속된 

강원·수도권, 전라·충청권, 경상권의 유아교육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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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중 전라권, 강원권을 제외한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전체 이야기할머니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데 문제가 있

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전체 인원

의 이야기할머니를 대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야

기할머니의 개개인의 교육기관의 사전활동 경력과 몇 

곳의 유아교육기관을 배정받아 활동하는 횟수에 따른 

개인변인에 따른 교수능력 차이에 관해 알 수 있는 연

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이야기할머니의 개인변

인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해서 대부분 유아교사에 대

한 연구를 참고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와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주체와 객체여서 이야기할머니와의 정기

적인 부분 활동에 있어 유사점이 있다. 하지만 이야기

할머니는 교사가 아니고 매일 유아들을 만나지 않음으

로 두 집단을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국학진흥원 사

업에 참여한 이야기할머니는 개인의 능력개발에 의미

를 부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부심과 삶의 자긍심 

회복의 효과를 가져왔다[37]. 이야기할머니 사업을 유

아교육기관에 적용한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적극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사업은 정책기조의 변

화 및 비용발생에 따른 예산 배정 문제 등에 따라 사업 

범위가 확대, 축소되거나 일부 폐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해 교육적 효과들이 증명되는 연구들이 다수 뒷받침

된다면 우수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실시와 사업 확대

의 필요성은 당연한 논리로 귀결될 것이다[22]. 

넷째, 본 연구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이 이야기할머니와 유아 간의 효과검증 방법

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통제를 위한 비교집단 없

이 실험집단만을 대상으로 종속변인 공감능력 및 언어

교수효능감의 사전-사후 변화량만을 비교하였다. 본 연

구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야기할머니 대상

이어서 개인적인 연구로 인해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통제집단의 구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에서 한계를 보이나 추후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집단별

로 다른 이야기할머니 대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

과를 검증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야기할머니와 유아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

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질적 분석이 병

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유아교육현장에서 선현들의 미담, 

옛이야기, 전래이야기 등을 통한 이야기할머니들의 활

동이 지속적으로 더 확장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의 효

과적인 활동을 돕는 ‘효과적인 이야기 전달을 위한 활

동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보완 및 확장이 필요하다. 이

를 통해 이야기할머니 활동의 교육적 효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령화 사회 노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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